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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취업 서비스 '확실하네'
졸업생 미취업 장기화 방지…직접 찾아가 이력서 및 면접 동행 등 실시

[청양]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 자치행정학과가 지난 8월부터 졸업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취업서비스는 졸업생의 미취업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학과 또는 교수 등이 직접 졸업

생을 찾아가 취업 상담과 일자리 알선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력서부터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도움을 주고 면접에 동행하며 목표한 취업률을 달성하도

록 전방위 지원하고 있다. 기존 기다리는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취업지원시스템을 확장하고 있

는 셈이다. 




실제 자치행정학과는 지난 9월 취업지원처 담당 컨설턴트와 협업을 통해 홍주신협(홍성군)과 심

원개발(예산군) 등의 취업 알선 및 동행면접에 나섰다. 




그 결과, 졸업생이 취업에 성공하는 목표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은 자치행정학과 취업률 상승으

로 이어졌다. 10월 기준 자치행정학과 취업률은 60.9%로 지난 8월(54.7%)과 9월(56.3%) 대비 꾸

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자치행정학과는 취업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김용찬 총장은 "자치행정학과는 공직진출에 초점을 맞춘 학과임에도 취업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

다"며 "졸업생들의 취업 만족도와 학과 취업률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

다"고 말했다.





양승일 학과장은 "기존 공직진출이라는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부문에서도 취업률 향상을

제고할 것"이라며 "공직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대

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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